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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이후 세계가 단일 무역시장으로 변모되어 생산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농축산물도 국경 없는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절박한 현실에 놓여 있다.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산업은 경쟁에서 뒤져 계속적인 산업발전이 어렵고, 생산기반을 한번 잃어버리면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산업의 생존경쟁'만이 남아 있는 것이다.
  육계산업도 예외는 아니어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대적 흐름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사양산업이 되어 산업종사자들이 설자리를 잃게 되고, 우리 국민의 식단에 오르는 닭고기도 수입산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다. 국내 경쟁체제가 아닌 세계 단일 무역시장에서 생존하려면 생산비를 낮추고, 품질경쟁력을 높이는 방법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어서 산업에 관련된 모든 주체가 일심 단결하여 나름대로의 위치에서 생산비 절감방안을 찾아내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만 한다. 

1. 년도별 육계 생산비 변화동향
  우리 나라의 년도별 육계 생산비는 표 1에서와 같이 약 20년간 큰 변동이 없이 완만한 증가 경향을 볼 수 있다. 육계 생체 kg당 생산비는 1990년 968원에서 2001년에는 1,052원이었으며, 물가상승률(약 63.2%)을 감안하면 실질 생산비는 크게 하락하였다. 이는 계열화 사업추진에 따른 정부, 계열주체 및 농가가 생산비 절감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는지를 시사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비를 현재보다 더 낮추어야만 국제경쟁이 가능할 것이다.

	 
	 
	 
	 
	 
	 

	 
	표 1. 년도별 육계 생산비 변화 동향 

(단위 : 원/kg)



	 
	년도별

1980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2 

생산비

829

907

968

1,046

1,098

1,085

1,199

1,080

959

1,052 



	 
	자료 : 축산물생산비조사보고서, 2002.

	 
	 
	 
	 
	 
	 

	 
	2. 비목별 생산비 구성
  1999년 우리나라 육계 생산비의 비목별 구성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치는 가축비 20.5%, 사료비 51.0%, 자가노력비 7.2%로써 생산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비 절감노력은 이 세가지 구성요소에서 찾아야 하며, 사육규모에 따라서도 생산비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2. 2000년 사육규모에 따른 비목별 생산비 구성요소 

(단위 : 원/10㎏)



	 
	구 분

사 육 규 모 별 

5,000수
미만

5,000~
9,999

10,000~
19,999

20,000수
이상

평균
(a)

구성비
(%) 

가 축 비
사 료 비
수도광열비
방역치료비
수 선 비
(건 물)
(대농구)
소농구비
제재료비
차입금이자
임 차 료
고용노력비
기타잡비
상 각 비
(건 물)
(대농구) 

2,091     
5,281     
683     
318     
58     
52     
6     
1     
77     
0     
69     
122     
41     
1,182     
384     
798      

2,818     
6,224     
459     
316     
74     
40     
34     
2     
184     
110     
150     
110     
24     
685     
327     
358      

2,612     
5,841     
422     
353     
39     
31     
8     
0     
143     
98     
40     
100     
30     
488     
218     
270      

2,990     
5,252     
431     
392     
32     
26     
6     
1     
142     
89     
15     
146     
17     
388     
167     
221      

2,937     
5,330     
436     
385     
34     
27     
7     
1     
141     
88     
21     
140     
19     
419     
179     
240      

27.7     
50.3     
4.1     
3.6     
0.4     
0.3     
0.1     
0.0     
1.4     
0.8     
0.2     
1.3     
0.2     
4.0     
1.7     
2.3      

소계(A)

10,343     

11,156     

10,166     

9,895     

9,951     

94.0      

자가노력비
고정자본이자
유동자본이자
토지자본이자 

688     
56     
67     
27      

855     
64     
78     
15      

715     
31     
60     
8      

519     
23     
55     
10      

548     
25     
56     
10      

5.2     
0.2     
0.5     
0.1      

비용합계(B)

11,181     

12,168     

10,980     

10,502     

10,590     

100      

부산물수입(C)

78     

159     

92     

65     

68      

-     

경영비(A-C)

10,265     

10,997     

10,072     

9,832     

9,883      

     -     

생산비(B-C)

11,103     

12,009     

10,088     

9,858     

10,522      

     -     

판매시체중(㎏)

2.16     

1.63     

1.64     

1.45     

1.49      

-     



	 
	자료 : 축산물생산비조사보고서, 2001.

	 
	 
	 
	 
	 
	 

	 
	3. 주요 비목별 생산비 절감방안

	 
	 
	가. 가축비(병아리 구입비)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육계 10kg을 생산하는데 가축비는 2,738원이 소요되어 이는 다른 경쟁국에 비하여 1.5~3배정도 높은 경향으로 생산비 절감의 가장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가축비가 높은 원인은 크게 종계, 부화업계가 영세하고, 사양 및 위생관리 수준이 낮아 종계수당 병아리 생산수가 적으며, 병아리의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고, 실용계의 적정 사양관리 부실로 육성률이 저조하며, 낮은 출하체중으로 단위 체중당 병아리 구입비의 점유율이 높은데 기인한다. 또한 병아리의 수급불안정으로 가격 등락폭이 심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가축비의 절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영세한 종계농장 위주 사육에서 관리수수를 늘리고 집약관리가 용이한 시설현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실천하는데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겠으나 사육시설의 적절한 배치와 최적관리로 원가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농장에서는 종계회사에서 제공하는 사양관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종계의 최고 능력을 발휘시키기 위해서는 육성기의 적정방역 및 체중조절, 최적 사육환경 조성, 난계대 전염병의 차단 등의 육성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종계회사의 육성 전문농장 운영에 의한 생산비 절감은 물론 우수 육성계군의 종계장 입식으로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병아리의 품질이 균일하여야 한다. 대규모 농장에 많은 수의 병아리가 입추될 때, 종계의 계군이 다른 병아리가 한 계사에 입추되는 경우가 있는데, 병아리를 분양하는 부화장에서는 분양할 농장의 계사현황을 파악하여 전체계군이 동일일령 종계가 생산한 계군이 아니면 각 동마다라도 동일 계군이 입추되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한다. 
  넷째, 최적관리로 병아리의 육성률을 높혀야 한다. 우리 나라 육계의 평균 육성률은 1.5kg 출하시에도 92.3%로 경쟁국에 비하여 크게 낮은 실정이다(표 3). 육성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건한 병아리의 입식과 함께 적정 사양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계절의 변화 및 일교차가 큰 우리 나라에서 높은 육성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기의 변화에 따른 농장여건에 알맞는 각자 나름대로의 최적 계사 환경조성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겨울철 혹한기와 여름철 혹서기의 환기방법이 달라져야 함은 물론이고 같은 계절이라도 순간순간 변하는 외기 조건에 따라서도 환기장치의 가동이 변화되어야 한다.

	 
	 
	 
	 
	 
	 

	 
	 
	표 3. 주요 경쟁국가별 육계 사육 기술수준 비교

	 
	 
	구 분

한국

태국

미국

브라질

중국

일본 

출하체중(kg)
육성률(%) 

   1.50
92.30 

  1.85
95.00 

  1.99
97.10 

  2.15
94.20 

  2.20
95.00 

  2.65
97.00 



	 
	 
	자료 : 일본식육무역연구소, 1999.

	 
	 
	 
	 
	 
	 

	 
	 
	  다섯째, 생체의 출하체중을 늘려야 한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쟁국들은 현재의 출하체중에 비하여 출하체중을 더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근래에 육계의 출하체중이 2.9kg에 근접한다는 보고도 있다. 혹자는 우리 나라의 육계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통닭용 소비형태를 끝까지 고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근시안적인 발상이라고 생각된다. 부분육 가공에 의한 닭고기의 소비창출과 생산비 절감 및 수출산업으로 육성을 위해서는 출하체중의 증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부분육 가공용 닭고기의 수입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통닭이 우리 시장을 넘보지 말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가격경쟁력이 있는 품목은 수출하고 약한 품목은 수입해야 하는게 현실인 것이다. 
  여섯째, 병아리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종계 업계는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일심 단합하여 병아리 수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병아리의 가격진폭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일년 내내 동일가격의 병아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사료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육계 생체 10kg 생산에 필요한 사료비는 5,815원으로 생산비의 53.6%를 차지하고 있다. 사료원료의 거의 전량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사료비를 낮춘다는 것은 무척 힘들 것이다. 사료품질을 높혀 사료요구율을 낮추는 것이 사료비 절감의 기본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사료품질이 육계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뿐만 아니라 사육기간동안 사료품질에 조금의 이상이 발생되더라도 성장이 지연되고, 균일도가 저하되며, 설사발생 등으로 계사환경이 불량해지면 연쇄적으로 소모성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 질병이 발생되면 성장률 둔화와 폐사율 증가를 초래하여 결국에는 단위 증체당 사료효율이 저하될 것이며 이는 사료비의 인상요인이 된다. 사료를 배합할 때는 최적의 발육과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춘 단백질, 에너지, 미네랄, 비타민 및 필수아미노산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며, 경제적인 사료배합은 계사의 형태나 최종목표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배합되어야 한다. 사료배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원료공급의 가능성과 가격, 출하체중, 산육량과 도체품질, 피부색 등이 있는데, 사료배합시에는 이들을 고려하여 원료사정이나 회사의 사정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다. 자가노력비 등 기본경비
  자가노력비 등 기본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호당 사육수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관리수수 증가를 위해서는 계사의 규모가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도 규모확대를 위하여 전력을 쏟아 왔으나 경쟁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규모가 영세하다. 높은 생산성을 올리고 여건을 갖춘 농가를 선정하여 규모확대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농장주의 기술수준과 지혜가 어느 정도인지가 좌우하게 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본 관리 수칙을 철저히 인식하여 이행하는 기술수준이 뒤따라야 한다. 아무리 우수한 능력을 가진 병아리와 품질 좋은 사료를 공급한다 하더라도 육추시의 관리 소홀 및 환경조건의 불량으로 생산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육수수 증가를 위하여 많은 자금을 들여 계사를 신축한다 해도 농장여건에 알맞는 온, 습도 및 환기장치 등의 특성을 숙지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사육한다면 성적 저하로 계사 신축비는 물론 사육시 소요된 경비가 고스란히 빚이 되고 계속적인 사업경영이 어렵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다. 
  셋째, 계열화 참여비율을 높여야 한다. 사육농장에서는 사육에 필요한 기본자재를 저렴하게 구입하고 시장가격의 변화에 상관없이 사육에만 전념하고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계열주체는 생산자들을 보호해 주고 우수 농장을 선정하여 규모확대에 필요한 자금융자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육성적에 합당한 사육보수를 지불할 수 있는 규약을 개발, 적용하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위험에 처한 농가에 대하여서는 계속적인 사업영위를 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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